
아제르, 2012년 산유량 감소
4300만톤 생산으로 5.3% 줄어 … 천연가스는 5.4% 증가

옛 소련권 3위 산유국인 아제르바이잔에서 2012년 영국 석유기업 BP(British Petroleum) 주도의 아제리-치

라그-구네슐리(ACG) 유전 생산 감소로 원유 생산이 줄었다고 아제르 국가 통계위원회가 발표했다.

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, 통계위원회는 웹사이트에서 아제르는 2012년 4300만톤의 석유를 생산했으며 2011

년에 비해 5.3% 감소했으며, 천연가스 생산은 172억입방미터로 5.4% 증가했다고 밝혔다.

2011년 아제르 석유 생산의 78%를 차지한 ACG 유전의 생산은 2012년 상반기에 12% 하락했다.

2012년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BP가 예측 실수를 했다고 비난했으며 BP는 지역 책임자를 교체한 바 있

다.

알리예프 대통령은 1월15일 BP가 2013sys 석유 생산을 안정화 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말했다.

옛 소련권에서 최대의 석유 생산국은 러시아, 2위는 카자흐스탄인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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